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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예측 모델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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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nstruction technology of RC structures must be examined for creep in concrete. The factors affecting

the creep prediction of concrete and the results of creep in domestic construction field were reviewed. The longer the

creep test period and the higher the compressive strength, the higher the creep prediction accuracy. The higher the

curing temperature, the higher the initial strength development of the concrete, but the difference in the creep

coefficients increased over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creep evaluation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field and lab.

tests, a modified predictive model that complements the ACI-209 model was proposed. In the creep prediction of real

members using general to high strength concrete, the test period and temperature should be considered precisely

Keywords : high strength concrete, creep coefficient, heat of hydration, compressive strength, concrete mixture in domestic

construction field

1. 서 론

최근의 건축물은 점차 대형화�고층화되고 있으며, 랜드

마크의 성격을 갖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강도의 다양한 압축강도의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콘크리트 부재

의 축소량 예측과 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1].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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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축소량으로써,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지속적인 하중

을 받는 부재가 탄성변형이 발생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중 

작용 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증가하는 

물리적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등으로 구성된 복합재료로써 내부에 공극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철 등과 같은 균질재료와 달리 크리프의 특성과 양의 

변화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특히 크리프와 

같은 비탄성변형량은 탄성변형량과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

라서 2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밀한 계측과 

예측이 필요하다. 

크리프에 의한 기둥축소량은 콘크리트 부재의 하중조건, 

콘크리트 배합 등에 의해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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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래브의 위치를 변화시

켜 칸막이, 기계적인 장비 및 마감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수직요소에 의해 지탱된 슬래브가 계획된 위치

로부터 비틀어지게 되어 설계상에 고려되지 않은 응력을 

발생시킴으로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거동을 예측하

기 위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모델들은 콘크리

트의 배합 및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있다[2]. 

그러나 기존 모델들은 재료 자체의 불확실성, 환경 등의 

차이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와는 변형거동이 다소 

상이하며, 고강도 콘크리트 영역에 있어서 장기재령으로 

갈수록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3].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Jonasson and Persson[4]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

에 걸쳐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소모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 수분상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모델이 제시

될 필요성이 있다[5,6]. 

한편, 실제 부재에서는 온도�습도 등의 환경 차이에 의

해 단면의 내측 및 외측의 변형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단면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리프를 가정하여 해석하기 때문

에 변형거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7]. 또

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크리프 시험결과와 실 구조물의 크

리프 변형거동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내시

험 및 현장 콘크리트의 크리프 시험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

이 있지만, 현장과 연계한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력을 고려한 보통강도에서 고강

도 범위까지 다양한(24~80MPa)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크

리프 시험기간에 따른 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예측, 수화열에 따른 콘크리트의 크리프 거동,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현장 콘크리트의 크리프 평가결과와 

기존 크리프 모델을 바탕으로 수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2. 크리프 모델 검토 및 기준선정

크리프 모델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크리프 예측식을 제안 및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ACI-209, CEB-FIP MC90, Eurocode2 및 B3 

모델 등이 있다.

ACI-209모델의 크리프계수는 식 (1) 및 (2)와 같이 하

중 재하시의 재령과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극한 크리

프 와 하중 재하 이후 시간에 따른 크리프의 발생 형상을 

표현하는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극한 크리프는 각각의 영

향인자별로 기본값 1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함수이며, 여기

에 보정계수 2.35를 곱하여 제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9].

 




∙ ----------------- (1)

  ∙  ------------------- (2)

t : 하중 재하 이후 시간 (day)

: 극한 크리프 계수 (Ultimate Creep Coefficient)

: 상대습도, 슬럼프, 공기량, 등 영향요인 계수

: 시간 재령에 따른 크리프 계수

CEB-FIP MC90모델의 크리프계수는 식 (3)과 같이 콘

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기온변화를 재령 28일 값을 기준으

로 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함수로써 크리프의 예측인자로 

적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재하 될 때 재령의 변화에 따른 

크리프 변화율의 적응이 뛰어나다[10].

∅′   ∅ ∙′   ----------- (3)

∅ : 기준 크리프 계수

 : 크리프 경시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t : 하중 재하 이후 시간 (day)

∅′  : 시간 재령에 따른 크리프 계수

EuroCode 2 모델은 CEB-FIP MC90모델과 유사하지

만, 환경조건(-40℃<T<40℃, 40%<RH<100%)을 반영하

여 크리프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것과 평균강도 35MPa 

이상에 대해서 별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roCode 2 모델은 CEB-FIP MC90모델과 비교하는 경

우 보통강도 영역에서 거의 비슷한 크리프계 수치를 나타내

지만, 고강도 영역에 있어서는 CEB-FIP MC90모델이 

EuroCode 2 모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11].

한편 B3 모델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조수축 및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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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of experiment and mix proportion of concrete

ID W/B
(%)

Slump(
mm)

Air
(%)

S/a
(%)

Unit weight(kg/m
3
) Curing

condition
Specimen
size (mm)

Evaluation items
W C BFS FA SF S G

80 23.80 630
1)
1.80 45.10 155 481 0 130 39 697 874

Unsealed ∅150×300

�Creep coefficient (2 years)

�Prediction of creep coefficient using

ACI-2019 model (3, 6 months, 2 years)

40 37 150 4 43 170 230 115 115 0 721 960

24 50 150 4.50 46 180 180 90 90 0 784 924

1) Slump flow

모델로서, B3모델의 경우에는 압축강도에 대한 제한조건

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가 2,500~10,000Psi (17~ 

70MPa)의 범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골재-시멘트 중량비(a/c) (2.5~13.5), 단위시멘트량

(160~720kg/m3) 및 물-시멘트비(0.35~0.85)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80MPa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검토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1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크리프에 대해 많은 연

구자들이 예측 모델을 제시하여 왔으며, 예측에 고려되는 

기준은 다양한 실정이다.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초고층

구조물의 기둥 수축량 해석에 있어서의 적용성과 모델수정

에 따른 일치성 및 국내 주요 기둥 축소량 해석 전문회사들

의 장기 거동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ACI-209모델을 선정하였다[9].

3. 크리프 시험기간에 따른 모델을 이용한 콘크리

트의 크리프 계수 예측

3.1 실험계획 및 방법

크리프 시험기간에 따른 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크리프 

예측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설계압축강도 24, 40, 80MPa급 일

반~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하여 2년간 실내 크리프 시험을 진

행했다. 또한, 각 3개월, 6개월, 2년간의 크리프 데이터를 

ACI-209모델에 적용하여 2년간의 크리프 계수를 예측하여 

비교하였다.

Table 2에 콘크리트에 적용된 사용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내었으며, 콘크리트는 목표 슬럼프(플로우) 및 공기량을 만

족하여 980L 용적배합으로 제조하였고, 유동성 확보를 위

해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감수제를 약 1.5∼2.0% 혼입하

였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Material Properties

Cement
Ordinary Portland cement
(Density 3.15g/cm

3
, Blaine 3,770cm

2
/g)

Blast furnace slag
powder

Density: 2.97g/cm
3
, Blaine : 6,000–7000cm

2
/g

Fly ash Density 2.30g/cm3, Blaine 3,228cm2/g

Silica fume Density 2.26g/cm
3
, Blaine 200,000cm

2
/g

Sand
Sea sand
(Maximum size 5mm, Density 2.58g/cm

3
,

Absorptance 1.01%, Fineness modulus 3.05)

Gravel
Crushed limestone
(Maximum size 20mm, Density 2.66g/cm

3
,

Absorptance 1.39%, Fineness modulus 6.02)

High range water
reducing agent

Polycarboxylic

콘크리트 시험체는 KS F 2453「콘크리트의 압축 크리

프 시험방법」에 준하여 ∅150×300mm로 제작하였고, 

타설 직후 20±2℃의 온도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기건양생

하였다. 이 후 시험체를 탈형하여 재령 7일까지 20±2℃의 

조건에서 습윤양생하고 재하재령 28일까지 상대습도 

50±10%의 조건에서 기건양생하였다.

크리프 시험의 재하량은 재령 28일 측정된 압축강도의 

40%로 설정하였으며, 재하 후 2년간 측정하였다. 크리프 

시험에 의해 도출된 총 변형량에서 수축변형량 및 순간탄성

변형량을 제하여 크리프 변형량을 계산하였다[9].  

3.2 실험결과 및 고찰

크리프 시험기간에 따른 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크리

프 계수 예측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4, 40, 

80MPa급 콘크리트에 대하여 2년 동안 측정된 크리프 계수

의 결과와 3개월, 6개월 동안 측정된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를 이용하여 ACI-209모델을 통하여 2년간의 크리프 

계수를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의한 24, 40 80MPa급 콘크리트 시험체의 크리

프 계수값은 재령 2년을 기준으로 2.23, 1.49, 0.7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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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diction using actual creep coefficient of concrete

with measurement period

Table 3. Accuracy of prediction of creep coefficient of

concrete

Measuring time
Prediction accuracy (%)

24 40 80

3 Months 80.85 87.18 94.98

6 Months 85.11 92.31 101.25

2 years 100 100 100

나타났으며, ACI-209모델을 통하여 예측하는 경우에도 

실측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동안 측정된 크리프 계수를 이용

하여 ACI-209 모델을 통하여 2년간의 크리프 계수를 예측

한 경우 전체적으로 실측값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24MPa급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3개월 기준 1.79, 

6개월 기준 1.89, 40MPa급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3개월 

기준 1.32, 6개월 기준 1.39, 80MPa급 콘크리트의 경우

에는 3개월 기준 0.66, 6개월 기준 0.70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크리프 시험기간이 길어질수록 ACI-209모델

을 통하여 예측하는 크리프 계수가 2년간의 실측값과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압축강도가 커질수록 크리프 측정기간에 따른 예측

값과 실측값의 차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이른 재령에서 크리

프 계수가 수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CI-209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예측 정

확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2년의 실측값 및 예측값을 

기준으로 6개월 측정값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정확

도를 나타내, 크리프 계수를 예측하는 경우 최대한 장기간

의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화열에 따른 콘크리트의 크리프 거동

4.1 실험계획 및 방법

매스 콘크리트 등 같은 대단위 부재는 결합재 수화반응으

로 인해 내부에 높은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며, 수화열은 콘크

리트의 양생에 영향을 미치고 콘크리트의 수화반응을 촉진시

켜 재령 초기에 압축강도가 발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10].

이러한 현상은 Figure 2와 같이 Mock-up test를 통해

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단면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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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ck-up test

Table 4. Design of experiment and mix proportion of concrete

ID W/B
(%)

Slump
flow
(mm)

Air
(%)

S/a
(%)

Unit weight(kg/m3) Curing
temp. (℃)

Specimen
size (mm)

Evaluation items
W C FA SF S G

80 23.80 630 1.80 45.10 155 481 130 39 697 874 20, 50, 80 ∅150×300
�Compressive strength (MPa)

�Creep coefficient (180 days)

발생하는 수화열의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화열을 나타내게 되며 Figure 2의 경우 

최대 80℃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수화열이 압축강도 발현에 미

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크리프 거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화열 작용에 따른 콘크리트의 크리프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설계압축강도 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수화

열을 받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시험체의 양생온도를 20, 

50, 80℃로 하였다. 시험체는 실내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외의 조건은 3.1 실험계획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양생방법은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일 재령에 시

험체를 탈형한 후 20, 50, 80℃의 양생조에서 약 4일간 

습윤양생을 진행하였다. 이 후 재하재령 28일까지 온도 

20±2℃, 상대습도 50±10%의 조건에서 기건양생 하였

다. 또한, 크리프 시험도 3.1 실험계획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4.2 실험결과 및 고찰

양생방법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80MPa급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는 양생온도 

20℃에서 87.0MPa, 50℃에서 90.8MPa, 80℃에서 

93.5MPa로 나타났다. 양생온도가 높아질수록 28일 재령

의 압축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양생온도 50, 80℃에서는 

Time (day)

Te
m

pe
ra

tu
re

 (
℃

) 80℃

50℃

Curing period : 
4day

Figure 3. Curing method of concrete

Table 5.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by curing method

ID
Curing
temp.
(℃)

Curing period (Day)

3 7 14 28 56 91

80

20 42.64 63.70 76.44 87.00 92.82 95.49

50 67.80 80.00 87.00 90.80 91.10 91.40

80 75.00 86.00 93.00 93.50 93.80 94.00

초기재령의 압축강도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56, 91일 

재령에서는 28일 재령의  압축강도와 큰 차이를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높은 온도에 의해 

콘크리트의 수화반응이 촉진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10].

양생방법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28일 재령을 

기준으로 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시험체

의 압축강도 발현율은 양생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양

생온도가 높아질수록 초기재령에서 압축강도 발현율이 높

아졌으며, 80℃의 경우 초기재령인 3일에서의 압축강도는 

28일 재령의 압축강도의 약 80%의 발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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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생온도 50, 80℃의 경우, 재령 28일 이후에

는 압축강도의 발현율이 거의 없이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

내어 양생온도 20℃의 압축강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차이에 대해서 

Figure 5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계수는 재령 180일 까지 측

정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양생온도 50℃는 80℃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양생온도 80℃의 경우 20℃에서 양생

된 경우보다 크리프 계수가 크게 측정되었다. 재령 180일에서 

0.03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크리프 변형이 수렴되기 이전

까지는 재하재령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양생온도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특

성 및 크리프 계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

인하였다. 이는 같은 설계압축강도의 콘크리트에서도 차이

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부재에서는 수축

량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수화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국내건설현장콘크리트를고려한예측모델식제안

5.1 실험계획 및 방법

콘크리트의 크리프 예측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 중 한 가

지는 현장과 연계된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내시험을 통해 측정된 크리프 결과와 실구조물에 적용된 

콘크리트의 크리프 거동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콘크리트를 통해 측정

된 크리프 결과와 실내시험을 통해 측정된 크리프 결과를 이

용하여 ACI-209모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건설현장 콘크리트를 고려하여 ACI-209모델을 수

정하기 위한 실험의 콘크리트 배합을 Table 6에 나타내었

다. 콘크리트 배합 중 일부는 실내에서 시험을 진행하였고, 

그 외의 배합은 국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고양, 아산 

등에서 사용된 현장 레미콘 배합으로 현장에서 시험체를 

제작하여 크리프 시험을 진행하였다. 압축강도에 따른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시험체 제작과 크리프 시험은 3.1 실험계획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Table 6. Mix proportion of concrete

ID
W/B
(%)

Slump
(mm)

Air
(%)

S/a
(%)

Unit weight(kg/m3)
W C BFS FA SF S G

80* 23.80 630
1)
1.80 45.10 155 481 0 130 39 697 874

80 23.80 640
1)
1.60 45.10 155 481 0 130 39 697 874

70* 27.20 6601) 1.70 47.90 158 443 0 114 23 768 863

60* 29.60 6501) 1.80 48.00 163 418 0 110 22 776 868

60 27 600
1)
2.50 45 163 392 121 91 0 702 864

50 29.60 580
1)
3.50 45.90 168 453 57 57 0 738 866

40 33.10 180 4.50 43.70 164 380 0 95 0 730 947

40 37 150 4 43 170 230 115 115 0 721 960

30 40.40 160 4.70 48.10 166 329 40 40 0 834 942

24* 50 150 4.50 46 180 180 90 90 0 784 924

* Lab. test
1) Slump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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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reep coefficient (90days)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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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dified factor of creep coefficient (at 28days)

5.2 실험결과 및 고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른 재하재령 90일에서의 크리

프 계수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실내시험 및 현장 레미

콘 배합에 관계없이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재하재령 90일에

서의 크리프 계수가 크게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

한 현상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유사하다.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크리프 계수가 작게 나타나고, 

ACI-209모델에 통해 분석할 경우 실측값에 비해 높게 평

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재하재령 90일에서의 크리프 실측값은 ACI-209모델 

분석값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ACI 모델을 기둥축소량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국내 

현장 레미콘 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I-209모델에서 사용되는 극한

크리프계수 2.35에 대해 일반~고강도 콘크리트의 크리프 

실측값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현장 및 실내데이터를 고려한 

최적값으로 수정 도출하였고, 최종 예측모델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식으로 도출하면 Figure 7 및 식 (4), (5)와 

같다. 




′   ∙  -------------------- (4)

    ---------------- (5)




′ : 수정제안된 극한 크리프 계수 (예측 제안 모델)

 : 수정된 상수 (압축강도 반영)

 : 28일 압축강도 (MPa)

6. 결 론

콘크리트의 크리프 예측에 대한 요인으로 크리프 시험기

간, 양생온도의 영향을 검토하고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

된 현장 콘크리트의 크리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크리

프 모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ACI-209모델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예

측결과는 크리프 측정기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재

령 28일에 측정된 압축강도의 40%를 재하하는 경우 

압축강도가 높아질수록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작

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2) 양생온도는 콘크리트의 내부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크리프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축량 예측에 있어서 수화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기존의 ACI-209모델은 실내시험 및 국내 현장 레미콘 

배합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

반~고강도 콘크리트의 크리프 실측값을 통하여 모델에

서 사용되는 극한크리프계수의 제안식을 도출하였다.

요 약

최근 RC 구조물의 건설기술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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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의 크리프 예측 및 국내 건설현장의 크리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했다. 크리프 테스트 기간이 길고 압축 

강도가 높을수록 크리프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 경화 온

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가 높아지지만 크리프 

계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국내 건설현

장 및 실험실에서의 크리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ACI-209모델을 보완하는 수정 된 예측 모델을 제안했다. 

일반~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제 부재의 크리프 예측

에서는 테스트 기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고려해야한다.

키워드 : 고강도 콘크리트, 크리프 계수, 수화열, 압축 강도,

국내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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